
퇴직공제 과태료

Q

A

퇴직공제 신고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?

공제회에서 전체 공사일보 기준으로 신고된 인원이 적다고 준공처리를 안해준다고 한다.

자료 받을 수 있는 업체들 다 받아서 신고한 상태인데 과태료를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

방법이 있는지?

투입된 인원이 적어서 공제인원이 적다고 주장하시고, 과태료는

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1차100 2차200 3차300

건설근로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

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20 2차40 3차80

건설근로자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

15 2차30 3차 60입니다.

전자카드시스템도입과 원도급사의 책임

Q

A

하도급계약할 때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6월까지는 하도급인 우리가 신고를 했

으나 그 현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스템 현장이어서 현장에서 7월부터는 출역

내역을 정리했다.

하지만 전자카드 및 지문으로 출석일수를 하다보니 누락 혹은 근로일수가 오류가 생겨 현

장에다가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지만 원청사에 출역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

멋대로 납부를 하고선 퇴직공제부금비가 많이 나왔다며 우리 탓을 하는 상황이다.

계약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분이 이의제기를 

할 경우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?

현장에 전자카드시스템이 도입되면 원도급사만 신고 가능하고 그에 따른 누락책임도 원도

급사가 지게 됩니다.(현장에 전자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후부터는 하도급사업주 인정

승인개념이 아닌 것이 됨)

퇴직공제



퇴직공제 수령자격

Q

A

우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 10월1일자로 본사로 이전하여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

는데, 10월1일자로 국민건강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상실신고를 하고 나면 바로 퇴직공제 퇴

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년이상(근로일수 252일 이상)인 일용노동자가 자영업, 정규직 

전환,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노동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

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청구(방문, 우편)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직공제신고주체

Q

A

개인사업자이고 팀으로 움직여서 따로 신고한다고 우리가 신고하면 이중신고라고 하는데 

퇴직공제를 업체에서 따로 신고할 수 있는지?

퇴직공제는 원도급에서 하도급 인건비까지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음

(단,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엔 하도급사가 모두 납부함)

원천적으로 재하도급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

재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퇴직공제도 원도급사에서 모두 납부해야함

퇴직공제는 원도급사업장이 신고주체입니다.

보통 하도급사에서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.

Q

A

우리는 하도급업체이고 원청에서 A현장의 퇴직공제명단을 요구하는데

A현장에서 일한분들은 B,C의 현장으로 나누어 근로내역신고를 했다.

그래서 다른현장 명단을 원청에 보냈는데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많은지?

다른 현장에서 근로했는데 A현장으로 퇴직공제 가입시 원청에서 납부할금액이 많아지니 

싫어할 수 있습니다.

근로내용확인신고는 타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산재발생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 
Q

A

준공은 끝났고 하자보수로 인력왔을 때도 원청에 알려주어 퇴직공제 알려줘야하는지?

준공이후에는 현장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.


